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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 공유자의 특성 및 뉴스 공유에 미치는 요인 탐색☆

Exploring News Sharers’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ffecting News 
Shar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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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문화를 만들고 있는 뉴스 공유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메신저에서 뉴스 공유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행태를 밝히고, 뉴스 공유 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메신저에서 뉴스 공유자는 비공유자보다 연령

층이 낮고,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뉴스 공유자는 비공유자보다 전통 미디어 뉴스를 적게 이용하는 반면, 뉴미디어 뉴스
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포털, SNS,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량과 메신저 뉴스 신뢰도는 뉴스 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령과 포털 뉴스 신뢰도는 뉴스 공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이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 메신저, 뉴스 공유, 뉴스 이용량, 뉴스 신뢰도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news sharers’ characteristic. Specifically, it aims to look at news shar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ld media news usage and new media news usage. Besides, it also explores factors affecting news sharing behavior. 

The study used the second data of Korea Press Foundation. Findings from surveys suggest that first, news sharers are younger and have 

higher education than not news sharers. Second, news sharers use less news through old media while more news through new media. 

Third, political orientation, portal, SNS and online video platform new usage, messenger news reliabi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news 

sharing, while age and portal news reliability have negative effects on it.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 limitations, and topic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 keyword : Messenger. News Sharing, News Usage, News Reliability

1. 서   론

오늘날 뉴스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사

람들에게 빠르게 널리 전파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미디

어의 빠른 확산 속에 소셜미디어가 뉴스의 주요 정보 채

널로 활용되고 있다[1].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모두가 1

인 미디어라고 할 정도로 여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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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9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

어졌음.
☆ 본 연구는 <201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텐츠를 배포하고 있다[2]. 특히 리트윗과 같은 공유 기능

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적은 노력으로도 뉴

스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뉴스 공유자는 

생산된 뉴스를 유통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온

라인 뉴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고문정

(2018)은 기존의 뉴스 생산자는 언론사였다면 현재 온라

인 뉴스 문화를 만드는 주체는 언론사외에도 생산된 뉴

스를 공유하는 뉴스 이용자도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4].

뉴스 공유자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뉴스를 활

발하게 전달하고 교환함으로써 때로는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2].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뉴스를 접하는 젊은이의 경우, 다른 사람의 

공유된 뉴스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공유된 뉴스가 여론 형성에 미칠 영향력은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5]. 이러한 온라인 뉴스의 이용량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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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뉴스의 공유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어

디에서 뉴스를 공유하는지, 뉴스 공유 행위에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하는 뉴스 공유자의 개인적 특성을 밝히고 이들의 뉴스 

이용행태의 특징, 즉 어떤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

고, 그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

한 특징들이 뉴스 공유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

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뉴스 공유자는 가짜뉴스의 전파자가 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인식하는 뉴스의 신뢰도와 

뉴스 공유 행위 간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과제라 판단된

다. 특히 SNS, 1인 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해지

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공유하는

지, 플랫폼에 따라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지는지 살

펴보는 것은 향후 온라인에서의 뉴스 전파의 파급 효과

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특

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각 공식 언론사의 뉴스 채널인 

포털 뉴스와 1인 미디어로서의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

는 뉴스 간의 신뢰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

다[6]. 따라서 뉴스 플랫폼을 구분하여 온라인 뉴스 공유

자가 인식하는 뉴스의 진실성과 뉴스 공유 행위에 있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몇 가지 차별성을 갖는

다. 첫째, 뉴스 공유라는 새로운 뉴스 생산, 소비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해 뉴스 

공유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전통미디어와 온라인 미

디어의 뉴스 신뢰도의 차이 또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신뢰도에 주목하여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뉴스의 진

실성을 파악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적인 뉴스 이

용자라기 보다는 뉴스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플랫

폼별 뉴스 이용정도와 뉴스 신뢰도에 초점을 맞추고 공

유행위와의 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이용자의 특성에 주목한 기

존 연구와는 달리 뉴스 공유자의 특성과 뉴스 이용행태

에 주목함으로써 뉴스 공유라는 새로운 뉴스 문화를 이

해하는 데 학문적인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2.1 뉴스 공유자의 속성 및 미디어 뉴스 이용행태

온라인 뉴스의 댓글 작성자와 공유자의 특성을 연구

한 고문정(2018)에 따르면, 뉴스 공유자와 비공유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즉 

뉴스 공유자들은 비공유자들에 비해 연령이 낮고, 학력

이 높으며, 수입 역시 비공유자들에 비해 높은 것이고, 

정치성향 또한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뉴스 

공유자는 전통 미디어 (TV, 신문)보다 뉴미디어(SNS, 메

신저)를 통해 뉴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 연구에서도 온라인 뉴스 공유자의 특성을 파

악하였는데, 결과에 따르면, 뉴스 공유자는 뉴스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온라인 뉴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7]. 피코네, 데 울프와 로비츠 (2016)의 연구

에 따르면, 뉴스 공유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적

극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는 뉴스 공유 행위를 통해 사회 

연결망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8]. 

한편, 와드브링과 외드마크(2016)는 뉴스 공유자의 특

성과 의견 지도자의 특성이 유사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온라인에서 뉴스 공유자는 나이가 젊고, 교육 수준이 높

고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의견 지도자로 인식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7]. 온라인에서 여

론을 형성하는 의견 지도자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고 의

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9].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공유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밝히고, 뉴스 이용행태의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를 설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온라인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수입)

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뉴스를 공유하는 집단과 공유하지 않는 

집단 간에 전통 미디어(종이신문, 텔레비

전, 라디오)를 통한 뉴스 이용량에는 차이

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뉴스를 공유하는 집단과 공유하지 않는 

집단 간에 뉴미디어(메신저, SNS, 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를 통한 뉴스 이용

량에는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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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뉴스 공유에 미치는 요인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뉴스 이용량과 뉴스 신뢰도가 

뉴스 공유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2,5,10].

최진호 등(2017)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구조와 뉴스 

신뢰도가 뉴스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서는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

록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5].

이은지 등(2019)의 뉴스 수용과 소셜 커뮤니케이션행

위에 관한 연구에서는 뉴스의 신뢰도가 뉴스 공유 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다[11]. 다시 

말하면, 뉴스 수용자는 신뢰도가 높은 뉴스를 더 적극적

으로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뉴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뉴스 공유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뉴스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10,12,13]. 따라서 본 연구는 각 플랫폼에서 접한 뉴스에 

대한 신뢰도와 뉴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량이 뉴스 공

유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4: 온라인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 방법 

3.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년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총 5040명 성인을 대상으로 2018년 6월22일부터 8

월5일까지 태블릿PC를 이용한 컴퓨터 보조 대면면접조

사를 진행하였다. 표본 추출 방법은 한국 17개 광역시도

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제곱근비례 배분 후 층화 

확률 비례계통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문항으로 (1) 

성별, 나이, 지역,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 (2) 종이신

문, 텔레비전, 라디오, 메신저, SNS 등 매체 이용 및 매체

를 통한 뉴스 이용현황, (3) 언론의 평가와 (4) 정치 사회 

참여 여부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3.2 뉴스 공유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에서 뉴스를 공유한 적이 있는 

응답자 481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뉴스 공유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가 

256명(53.2%), 여자가 225명(46.8%)으로 나타났으며, 나

이는 30대 이하가 174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16명(24.1), 40대 98명(20.4%), 50대 68명(14.1%), 60대 이

상이 25명(5.2%)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가 335

명(69.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이 124명(25.8%), 고등학교 이하가 15명(3.1%)으로 나타

났다. 월 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169명(35.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00만원 미만이 90명(18.7%), 

300만원 미만이 74명(15.4%), 200만원 미만이 39명(8.1%)

으로 나타났다.

3.3 측정방법

본 연구는 <2018년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SPSS 23.0 이용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증, 

T-Test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

고자 한다. 주요 변인 측정은 다음과 같다. 

뉴스 공유 집단 구분은 “지난 1주일 동안 메신저 (카

톡, 위챗, 라인 등) 를 통해 뉴스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

까’의 응답에 따라 공유한 적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두 집단으로 구분한다(1=공유한 적이 있다, 2=공유한 적

이 없다).

전통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량은 종이신문 이용량

(지난 1주일 종이신문 이용일수), 텔레비전 뉴스 이용량

(지난 1주일 TV 뉴스 이용일수), 라디오 뉴스 이용량(지

난 1주일 라디오 뉴스 이용일수)을 활용한다(0=이용 안

함, 7=매일). 

뉴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량은 메신저 뉴스 이용량

(지난 1주일 메신저를 통한 뉴스 이용일수), SNS 뉴스 이

용량(지난 1주일 SNS를 통한 뉴스 이용일수), 포털 뉴스 

이용량(지난 1주일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일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뉴스 이용량(지난 1주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일수)을 활용한다(0=이

용 안 함, 7=매일). 

뉴미디어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포털, 메신저, SNS

에서 접한 뉴스에 대한 신뢰도의 측정문항을 활용한다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매우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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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뉴스 공유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구문제1

의 결과)

연구문제1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성별, 나이, 학

력, 수입에 대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참

조). 분석 결과, 30대 이하의 뉴스 이용자는 메신저에서 

자주 뉴스를 공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젊은이들은 

뉴스 공유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리고 뉴스 공유자와 비공유자는 모두 대학교 재학/졸업

은 많지만, 공유자는 비공유자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수입으로는 뉴스 공유자와 비공

유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뉴스 공유자와 비공유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Table 1>  χ2 Test with News Sharing Experience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05, **p<.01, ***p<.001

4.2 뉴스 공유자의 전통 미디어 뉴스 이용특성(연

구문제2의 결과)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종이신문 이

용량, TV 뉴스 이용량, 라디오 뉴스 이용량에 대한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표 2> 참조). 표2에서 제시한 

듯이 메신저 뉴스 공유자들의 종이신문 이용량(t=-2.955, 

p<.01), TV 뉴스 이용량(t=-3.790, p<.001), 컴퓨터를 통한 

TV 뉴스 이용량(t=4.146, p<.001), 스마트폰을 통한 TV 뉴

스 이용량(t=5.02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뉴스 공유자는 비

공유자보다 종이신문과 TV 수상기를 통해 TV 뉴스를 적

게 소비하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TV 뉴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표 2>  뉴스 공유자와 비공유자의 전통미디어 뉴스 이용량 차이

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검정

<Table 2> Independent Group T-Test between Old 

Media News Using and News Sharing 

Experience

 *p<.05, **p<.01, ***p<.001

4.3 뉴스 공유자의 뉴미디어 뉴스 이용특성(연구

문제3의 결과)

연구문제3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들의 메신저 뉴스 

이용량, SNS 뉴스 이용량, 포털 뉴스 이용량, 온라인 동

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량에 대해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표3> 참조). 분석결과, 뉴스 공유자와 비

공유자의 메신저 뉴스 이용량(t=2.259, p<.05), SNS 뉴스 

<표 3> 뉴스 공유자와 비공유자의 뉴미디어 뉴스 이용량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검정

<Table 3> Independent Group T-Test between New 

Media News Using and News Sharing 

Experienc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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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량(t=12.162, p<.001), 포털 뉴스 이용량(t=5.551, 

p<.00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량

(t=5.11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뉴스 공유자는 비공유자에 비해 메신

저, SNS, 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적

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메신저에서 뉴스 공유에 미치는 요인 (연구문

제4의 결과)

연구문제4를 살펴보기 위해 메신저에서의 뉴스 공유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1), 인구통계학적 특성, 뉴

미디어 뉴스 이용량과 뉴미디어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참조). 회귀모형의 Hosmer-Lemeshow 통계량은 

X
2=10.569, df=8, p=.227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정치성향(B=.080, p<.05), 포털 뉴

스 이용량(B=.071, p<.05), SNS 뉴스 이용량(B=.131, 

p<.00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뉴스 이용량(B=.169, 

p<.001), 메신저 뉴스 신뢰도(B=.359, p<.01)는 메신저에

서 뉴스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응답자의 정치성향은 진보에 가까울수록, 포털 뉴

스, SNS 뉴스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많

이 이용할수록, 메신저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뉴스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나이(B=-.249, 

<표 4> 메신저에서 뉴스 공유행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

틱 회귀분석 결과

<Table 4> Result of Logistic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 News Sharing on Messenger

*p<.05, **p<.01, ***p<.001

1) 더미 변수 활용함, 1=경험 유, 2= 경험 무.

p<.001)와 포털 뉴스 신뢰도(B=-.318, p<.001)는 뉴스 공

유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나이가 낮을수록,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메

신저에서 뉴스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문화를 만들고 있는 뉴스 공유

자가 누구인가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메신저에서 뉴

스 공유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뉴스 미디어 이용행태

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나아가 뉴스 공유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첫째, 온라인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뉴스 공유자는 비공유자

보다 나이가 젊으며, 학력이 높고, 정치성향이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뉴스 공유자의 특

성을 규명한 일부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4]. 특

히 고문정(2018)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력이 높고 젊을수록,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온

라인에서 뉴스를 적극적으로 확산,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 미디어에서 학력이 높

을수록 의견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크고[14], 뉴스 이용자

들 스스로가 자신이 의견 지도자라고 인식할수록 온라인

에서 뉴스를 공유할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

추어 볼 때[7, 15], 뉴미디어 환경에서 학력이 높은 뉴스 

공유자 역시 온라인에서 의견 지도자의 역할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 공유자가 

스스로 의견지도자로서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

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뉴

스 공유자의 의견 지도자로서의 인식과 역할에 대해 탐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뉴스 공유자의 뉴스 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펴보

았을 때, 뉴스 공유자는 비공유자보다 뉴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전통 미디어를 통해 뉴스

를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 공유자는 

메신저, SNS, 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많이 소비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4, 8]. 한편, 뉴스 공유자는 전통 미디어에 해당되는 TV 

뉴스를 자주 시청하는데, TV 수상기보다 스마트폰 등 편

리한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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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사람은 주로 컴퓨터나 스마

트폰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메신저에서 뉴스 공유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면, 뉴미디어(포털, SNS,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를 통한 

뉴스 이용량이 많을수록 메신저에서 뉴스를 공유할 확률

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미디어 이

용과 뉴스공유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10]. 그

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뉴스 플랫폼보다 SNS

와 동영상 플랫폼에서 뉴스에 노출될수록, 뉴스를 공유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NS 또는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뉴스는 다른 플랫폼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기가 많은’, ‘잘 알려진’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는 뉴스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은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

다는 점이다. 즉, 사람들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뉴스에 대한 의심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뉴스를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사람들이 온

라인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목적은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해 비판하거나 토론을 하기 위해 뉴스를 공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4]. 이와 더불어 온라인 뉴스

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뉴스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

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짜뉴스와 가짜뉴

스가 혼재하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온라인 뉴스 이용

자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공유하던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뉴스라 할지라도 비판과 토론을 위해 그 뉴스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학술적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환경에

서의 뉴스 생산과 전파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 공유자의 특성에 주목한 본 연

구는‘누가’에 관심을 가지며, 뉴스 공유자는 학력이 높고 

나이가 적으며, SNS, 포털, 유투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

해 뉴스를 많이 접하고, 나아가 신뢰성이 높은 뉴스를 타

인과 공유하는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뉴스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온라인 뉴스 이용량

과 뉴스 신뢰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뉴스 플

랫폼별 신뢰도가 이용자의 뉴스 공유 행위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뉴스 공유 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에게 실

무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언론사

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의 전파 및 파급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뉴스의 정보 측면에서 논의의 소지가 있

고, 또한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뉴스 공

유자의 플랫폼별 뉴스 이용에 대한 특성을 밝히고자 하

였지만, 그 특성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뉴스 이용행태

에만 주목하였으며, 뉴스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뉴스 장르별 뉴

스 공유 차이, 또는 뉴스 공유의 동기 등 더 다양한 특성

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뉴스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서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메신저나 SNS에서 포털 뉴

스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느 플랫폼 뉴스에 해

당하는지 응답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뉴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온라인 뉴스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측정 문항의 제한점으

로 인해 뉴스 공유의 이유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뉴스를 공유하는 이유는 정

보전달, 인간관계 유지, 의견 제시 등 [2, 8]으로 나타났

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뉴스 공유 동기가 공유 행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용동기의 영향력을 고려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본 연구

를 토대로 향후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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